신세계푸드, 佛 프리미엄 버터 ‘라콩비에트’ 활용해 베이커리 경쟁력 높인다
신세계푸드가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 ‘라콩비에트(La Conviette)’를 비롯한 고품질 글로벌 원재료를 활용해 베이커리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신세계푸드 본사에서 ‘라콩비에트’의 국내 공식 수입·유통사인 티엠지홀딩스와 프리미엄 원재료 소싱, 상품 공동 개발 및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세계푸드 임형섭 대표와 티엠지홀딩스 김재원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품질 원재료를 활용해 베이커리 제품의 맛과 품질을 차별화하고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신세계푸드 베이커리 사업의 상품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신세계푸드는 티엠지홀딩스가 국내에 수입·유통하고 있는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 브랜드 ‘라콩비에트’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프리미엄 원재료를 활용한 베이커리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버터의 풍미와 품질이 중요한 크루아상, 페이스트리, 구움과자 등을 중심으로 원재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상품을 선보이고,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에서 운영 중인 인스토어 베이커리의 제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베이커리 시장에서 원재료의 품질과 풍미, 차별화된 상품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데 맞춰 프리미엄 원재료를 활용한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 유통채널을 기반으로 한 기존 베이커리 사업의 강점을 한층 고도화하고, 맛과 품질을 앞세운 차별화 상품을 확대해 베이커리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양사의 유통 및 영업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신세계푸드는 베이커리를 비롯한 자체 상품을 티엠지홀딩스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신세계푸드의 B2B 영업 네트워크와 티엠지홀딩스의 상품 소싱 및 유통 역량을 연계해 신규 고객사 및 판매채널 발굴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베이커리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원재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상품 차별화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프리미엄 원재료를 적극 발굴하고 신세계푸드의 상품 개발 및 제조 역량을 결합해 맛과 품질에서 차별화된 베이커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엠지홀딩스는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 브랜드 ‘라콩비에트’를 비롯해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와 다양한 식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식품 전문 기업이다.
